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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11월 24일(금)

윤석열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 참석

-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지지 다져 -

- 정·재계 고위급 인사도 총출동, 대한민국의 유치 의지 적극 피력 -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의지 선보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24, 금)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BIE

대표 초청 오찬 –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박람회기구

(이하 BIE) 각국 대표단들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오찬은 파리에 상주하는 BIE 회원국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개최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 –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개요

    (일시 · 장소) 11.24(금) 인터컨티넨탈 호텔

    (공동 주최) 주OECD대표부, 한국국제협력단  

    (참석 대상) BIE 회원국 대표 포함 국내·외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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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대한

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부산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오찬장에 참석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들을 직접

접촉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비전 실현에 대한 약속을 전달

했고, 재계 총수들도 오찬에 참석해 함께 코리아 원팀으로 교섭 활동을 함께 전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온 국제기구

(GGGI), 기업(SK에코플랜트) 관계자가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에 기반한 

민관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11월 28일 제173차 총회까지 

정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Korea One Team’의 기조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


